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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행정사무감사] 세종시의회 김동호 의원, 

“이사회 참석은 선택 아닌 책임”

문화관광재단 이사회 운영 개선 촉구

 - 정족수 미달로 이사회 의결 무효화,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책임성 부족 지적

 - 대표이사 연임도 서면 의결로 처리, 중요 안건 대면 심의 원칙 마련 요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호 의원(집현동)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이사회의 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무효화된 사례를 

지적하며, 이사들의 회의 참석 책임과 주요 의사결정 절차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재단 이사회가 예산과 조직, 규정 개정 등 주요 경영사항

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임에도 기본적인 회의 정족수조차 충

족하지 못해 의결이 무효화된 것은 이사회 운영의 책임성을 되짚어봐

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18일 개최된 제44차 이사회는 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무효 처리됐으며, 같은 달 29일 열린 제45차 이사회에

서 해당 사실이 보고됐다. 그러나 무효화된 안건의 재심의 여부와 후



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제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사회 참석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재단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라는 점

을 강조하며, 정족수 미달로 의결 자체가 무효화되는 상황이 반복되

지 않도록 이사들의 책임 있는 참여를 주문했다.

이어 일부 후속 이사회에서도 이사 5명만 참석한 사실을 언급하며,

재적이사와 실제 의결권을 가진 참석 이사를 정확히 구분해 정족수를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적은 인원으로 주요 안건을 처리하

는 운영 방식이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

다.

대표이사 연임을 서면으로 의결한 절차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제

기했다.

재단은 2026년 1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대표이사 연임안을 한 차례 

재논의한 끝에 의결했으며, 이후 2월 제49차 이사회에서는 해당 연임 

동의안을 서면으로 처리했다.

김 의원은 “대표이사 연임은 재단의 경영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을 종

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중요한 인사 결정”이라며, 이사들이 직접 참

석해 의견을 나누고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표이사 선임과 연임, 주요 예산과 조직개편 등 재단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은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 개최 

전 정족수 확인과 의결 결과의 사후관리 절차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

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사회는 재단의 결정을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기

구가 아니라 경영의 적정성을 살피고 책임을 나누는 의사결정기구”라

며 “이사들이 회의 참석부터 책임감을 갖고 주요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이사회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

구했다.


